
건조한날씨에 최근산불로인한피해가속출하고있는가운데8일광주북구생용동산불감시초소에서북구청드론운영팀직원

들이이동드론지상관제차량에서드론을이용해산불예찰활동을실시하고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고령운전자500만시대…광주전남대책서둘러야
광주전남2023년고령자교통사고3400여건…사망자도증가세

지난해전국65세이상운전면허소지516만명…5년새150만↑

전국고령운전자(65세 이상) 수가역대최다인

500만명을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

고건수와사망자수가급증하고있는만큼고령운

전자에대한대책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

8일경찰청에따르면지난해전국고령운전면허

소지자수는516만6386명에달했다.

고령운전자수는 2020년 368만명, 2021년 401

만명, 2022년438만명, 2023년474만명등증가하

다지난해500만명을넘어선것으로집계됐다.

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사망자수도 2020

년 720명에서 2024년 761명으로 5.6% 증가한것

으로나타났다.

고령운전자가늘어나면서고령운전자에의한교

통사고비중도급증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전

체교통사고사망자수는오히려2020년3081명에

서2024년2521명으로18.1%감소하는추세를보

이고있기때문이다.

사고 원인별로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수

(761명)가 전체(2521명)의 37.1%를 차지했다.

보행자(920명 36.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

며, 화물차(594명 23.5%), 이륜차(361명

14.3%)등이뒤를이었다.

광주전남에서도비슷한추세가이어졌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에 따르면 광주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1000건, 2021년1032건, 2022년1089건,

2023년 1303건등으로증가세다. 전남또한 2020

년 1950건, 2021년 1905건, 2022년 1903건,

2023년2159건등으로급증세다.

고령운전자사고로인한사망자수도줄지않고

있다. 광주의 사망자 수는 2020년 6명, 2021년 8

명, 2022년 17명, 2023년 9명등이었으며전남은

2020년82명, 2021년87명, 2022년71명, 2023년

82명등이었다.

지난달 17일해남군삼산면의한도로에서는 1t

화물차를몰던 70대남성이갓길에설치된전봇대

를들이받고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

지난1월 28일에는나주시봉황면의한도로에서

70대운전자가SUV를몰다횡단보도를건너던 50

대남성을치어숨지게했으며,같은달23일에는여

수시봉산동에서신호등없는횡단보도를건너던80

대여성이70대가몰던SUV차량에치여숨졌다.

일각에서는타시도에비해고령인구비율이높

은 전남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고령운전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지난해12월을기

점으로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데다, 전남

의경우고령인구비중이27.18%로전국에서가장

노인인구비율이많기때문이다.

경찰청관계자는 고령운전자뿐아니라보행자

의 67.0%가고령자일만큼교통사고전반에인구

고령화의영향이미치고있다며 어르신대상안전

교육등을통해고령자교통사고감소를위해노력

하겠다고밝혔다.

/유연재기자yjyou@kwangju.co.kr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허위문자발송혐의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올해처음실시한전

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관련불법선

거운동을한혐의(위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

위반)로A씨를경찰에고발했다고8일밝혔다.

A씨는지난 3월 5일실시된제1회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일전후로상대방후보자

에대한비방목적의허위사실이담긴문자를발

송한혐의를받고있다.

한편위탁선거법상허위의사실을공표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정병호기자jusbh@kwangju.co.kr

전국교실내5 18교육활성화 나선다

광주교육청,교육자료개발

광주시교육청은8일새로제작한5 18계기교

육자료를전국일선학교에알리는등교실내5

18교육활성화에나섰다.

시 교육청은올해 1월 초등교원 4명중등교

원 4명으로현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

로운5 18계기교육자료를개발했다.

OX퀴즈, 카드짝맞추기,활동지등을활용해

초등저학년부터고등학생까지발달수준에맞춰

수업에활용할수있도록만들었다.

아직 5 18이어떤의미를가졌는지알지못하

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오늘은 5월

18일이라는책과함께5 18 정신을내면화하는

읽기교육자료 , 5 18핵심가치인민주인권평

화공동체의식을학생들의일상과연결해쉽게

이해하도록구성된 가치중심교육자료를제작

했다. 또 5 18의 역사적 배경과 10일간의 항쟁

과정을단계적으로학습하는초등학교고학년대

상 역사적사실이해교육자료도만들었다.

중학생대상자료는 임을위한행진곡 노래를

불러보고만들어진배경등을소개하며, 5 18의

역사적사실을이해할수있도록돕는데초점을

맞췄다.

고등학생 대상 자료는 5 18 당시 유신헌법과

현행헌법의차이를설명하고, 5 18 역사왜곡에

대해생각해보는시간을가질수있도록제작했

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장성자동차부품공장서50대,기계에끼여사망

장성의한자동차부품공장에서 50대직원이

기계에신체가끼여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광

주지방노동청장은전날공장을둘러보고안전점

검을했던것으로알려졌다.

8일장성경찰등에따르면이날오전7시50분

께 장성군 황룡면의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50대남성직원A씨가기계에몸이끼여숨졌다.

A씨는 이날협력업체의요청을받고 1300ｔ

기계에 들어가 사출 금형을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설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것으로전해졌다.

사고현장을발견한동료직원의신고로출동

한소방당국은출동당시사출기계안에누워있

던A씨를구조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숨졌다.

이 공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캐스

퍼그릴등부품을제작하는업체인것으로파악

됐다.

경찰과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해당업체에대

해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안전의무위반여

부를조사중이다. /양재희기자heestory@

72025년4월9일수요일 사 회

광주학교전기료부담증가율 전국2위

5년간7260억으로71.9%급증

재정악화학교운영비부담가중

최근 5년사이광주지역학교의전기요금부담

증가율이꾸준히늘어나는추세다.

8일더불어민주당백승아(비례)의원이전국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회

계년도학교전기요금부담증감현황 자료에따르

면 지난해 기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의전기요금부담액은총7260억원에달했다.

이는2020년4223억원에비해71.9%급증한수

치다.

광주시교육청의경우2020년124억원에서2024

년 227억원으로83.6%증가해제주(85.4%) 다음

으로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

전남도교육청도227억원(2020년)에서366억원

(2024년)으로61.5%증가해전국평균(71.9%)을

밑도는증가율을보였다.

학교전체예산에서전기요금이차지하는비중

도해마다늘었다. 광주시교육청의학교운영비대

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0년 3.61%에서 3.60%

(2021년),3.65%(2022년),4.16%(2023년),4.28%

(2024년)으로늘어났다.

전남도교육청도3.64%(2020년), 3.60%(2021년),

3.83%(2022년),4.39%(2023년),4.41%(2024년)

등으로전기요금비중이늘었다.

교육부는유가와석탄가격이급등하는등대외

적인요인으로전기요금이인상되면서학교의전기

요금부담도커진것으로분석하고있다.한국전력

공사의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자료에

따르면교육용전기요금판매단가는2020년KWh

(킬로와트시)당103.99원에서2024년 143.0원으

로뛰었다.

그에비해교육용전기연간판매량은증가세로,

2020년 2만 996호에 총 7515GWh(기가와트시)

에서2024년 2만 705호에9433GWh로 25.5%증

가한것으로집계됐다.

백 의원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

염, AIDT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악화와학교운영비부담이가중될것

으로 보인다며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학교 재정

악화,교육활동위축이이어지지않도록정부는교

육용전기요금단가를인하해야한다고강조했다.

/유연재기자yjyou@kwangju.co.kr

드론으로산불감시


